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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PM10 in coastal and inland cities and their variation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environmental and meteorological data observed at Busan and Daegu metropolitans during 4 year from 2010. 
Averaged PM10 concentration was higher in industrial area than any other land-use sites, and its maximum value reach on 
over 50 ㎍/㎥ at Jangrim site in Busan.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PM10 concentration in Busan were more sharply, 
since topograph and mesoscale wind pattern in Busan is more complicated than those in Daegu. 

Correlation of PM10 concentrations between sites within Daegu appeared strongly and maximum values R2 is about 0.8. 
This indicate that because wind pattern induced by mesoscale forcing in Daegu are well unified, the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tends to be similar in all sites within Daegu. However, due to complicate wind pattern induced by topography 
and coastal line, PM10 correlation of sites within Busan was weaker in comparison with in Daegu. And correlation of PM10 at 
same lane-use in Busan and Daegu tend to be related to the intensity of meteorological forcing, which can decide the intensity 
of win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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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한반도의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는 도시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인체

내 제거 기작이 없기 때문에 단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심

각한 영향을 준다. 실제 폐 모세혈관의 직경은 8 15 

정도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폐포의 입구는 5 ~10 

정도로 개방되고, 숨을 내쉴 때 폐포의 입구는 0.5 이

하로 수축된다. 따라서 10 이하의 입자는 인체의 폐 

깊숙이 들어가 폐포 표면과 접촉해 입자에 포함된 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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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각종 발암성 물질 등을 혈액을 통해 각종 장기에 전

달, 축적되며 폐포에 갇힌 입자들로 인해 기능을 상실한 

폐포들은 단단히 굳으면서 폐섬유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

할 수도 있다(Brunelli et al., 2007; Bae et al., 2008; 

Bahadur et al., 2009). 

이러한 미세먼지는 직접 대기 중에 방출되거나 가스

상으로 방출된 기체의 상변화에 따라 대기 중에서 입자

를 생성하기도 하며, 광역수송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원 상태, 복사량, 바람, 습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Lee et al., 2011).

Jeon(2015)은 부산지역 내 구덕산에 관측한 미세먼지

(PM10) 농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특성은 대기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

자가 정체 및 농축되는 등 황사 잔여 미세먼지의 대기 침

적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또 오전과 오후의 해륙풍 강도

가 국지적인 미세먼지의 농도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Shin et al.(2007)은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

하고 있어 인접국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장거리 수송되어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우 시 

가장 낮았고 PM10의 농도가 상승할수록 일반적인 기상

의 빈도는 낮아지고 박무·안개·연무 등의 대기정체와 관

련된 기상빈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Jang et. al.(2012)은 도시 지역 PM10 농도의 파워스

펙트럼(Power spectrum) 분석을 통하여 미세먼지의 발

생 주기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분포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기 중의 비산하는 

PM10의 농도는 장거리 수송 뿐 아니라 중규모 기류 흐

름에도 영향을 받는다. Song et al.(2008)은 부산시의 해

안지역과 내륙 지역의 광화학 오염물질의 농도차이에 주

목하고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Lee et 

al.(2010)은 바람장 해석 모형을 사용하여 지형적인 바

람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남동지역에 속하는 부산과 대구 지역은 대표

적인 해안지역과 내륙 분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각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중규모 기류장이 다양

하게 나타난다(Lee and Kim, 2010; Koo et al., 2011). 

또한 종관 강제력에 따른 기류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장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종관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중규모 강

제력이 작용하는 도시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면, 미

세먼지의 지역적 분포 특성 및 예측 연구에 유용한 자료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과 대구 지역의 공업, 상업, 주거 지역

의 미세먼지의 노출정도와 미세먼지 변동에 따른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4년간 측정된 PM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 

내의 성격이 다른 지점 간의 상관관계 및 서로 다른 지역

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점 간의 상관관계 등을 파

악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대처

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기후학적으로 차이를 가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내의 토지이용에 따른 미세먼지의 분포 특성

을 분석한 것으로 각 지역의 공업, 상업, 주거 지역을 선

정하여 분석하였다. 기후학적으로 부산지역은 한반도의 

남동부 끝에 위치하여 동쪽과 남쪽에 바다를 접하고 있

다. 이 때문에 기후학적으로 따뜻한 해양성 기후이며, 겨

울에도 눈을 보기 힘든 지역이다. 여름에도 대구 등의 내

륙 분지에 비해 덜 덥기 때문에 연중 기온 차이가 크지 않

다. 또한 해양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종과 기류 뿐 아니라 

중규모 기류인 해륙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반면 대

구 지역은 북쪽으로 팔공산과 남쪽으로 앞산으로 둘러싸

인 분지 지역으로 대체로 비가 적고 매우 건조하며, 여름

은 무덥고 겨울은 추운 지역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심하

다. 또한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특성으로 산곡풍

이 강하게 나타난다(Koo et al., 2010).  

기후학적인 차이가 큰 부산과 대구 지역 내 토지이용

도에 따라 공업, 상업, 주거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대표

하는 대기오염 및 기상관측 지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대기오염 관측지점으로 공업지역은 부산의 장림동 지점

과 대구의 갈산동 지점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장림

공단과 성서공단 지역의 대기환경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부산의 해운대 인근에 위치한 좌동과 대구의 

대명동을 주거 지역으로 선정하고, 부산의 전포동과 대

구의 수창동을 상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부산

의 전포동 지역은 대표적인 상업 중심가인 서면이 위치

하며, 대형 상업 빌딩 및 교통량 밀집 지역으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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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Site name
PM10( / )

2010 2011 2012 2013 Average 

Busan Metro.
Area

Jangrim 
(industrial)

62.0 68.4 62.8 67.7 65.3 

Jeonpo
(commercial)

59.7  51.7 43.0 46.1 50.1 

Jwadong
(residental)

35.0  33.7 32.1 36.1 34.2 

Daegu
Metro.
Area

Galsan
(industrial)

53.1  52.1 42.7 46.1 48.3 

Suchang
(commercial)

49.3  45.6 39.7 45.2 44.9 

Daemyeong
(residental)

43.7  36.6 33.2 37.6 37.7 

Table 1. Concentration of PM10 and its average values observed in 6 sites during 2010-2013  

Fig. 1. Study domain and topography including meteorological(closed triangle) and air pollutant(closed rectangular) 
monitering sites in Busan and Daegu metropolitans areas.

서는 상업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관측지점의 위치는 

Fig.1에 나타냈다. 각 대기오염 관측 지점은 한국 환경부

가 관리 감독하에  SO2, NOx, O3, CO, PM 등을 관측한

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PM10)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대기오염 관측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의 기

상 관측 자료를 확보하여 기상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

은 각각의 기상관측 지점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기상대(35.88N, E128.61)과 서구지점(35.86N, 

128.54E)에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부산의 경

우 부산기상청(35.09N, 128.98E), 동래지점(35.20N, 

129.08E), 해운대지점(35.16N, 129.16E)에서 관측한 

기상 자료를 적용하였다.

측정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4년이며, 각 시간별 PM10 자료와 기상자료(강수, 

기온, 풍향, 풍속, 습도)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강수는 세정 효과에 의하여 도시 대기질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강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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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sonal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observed at 6 sites during 2010-2013.

하지 않은 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지역별 PM의 시계열 분포

Table 1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의 각 지

역 토지이용도별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이

다. 전체적으로 배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공업지역의 미

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상업지역, 주거지역 순으로 나타

난다. 부산의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는 반면, 대구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중규모 기상장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의 경우 분지 지형으로 기상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나, 부산의 경우 남서-북동으로 가

로지른 산들이 위치하는 지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지

적인 순환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순환의 복

잡성이 지역적인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산과 대구의 PM10 연간 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인 장림동의 경우 4년 모두 

PM10의 연간평균치인 50 / 를 초과하였다. 대구의 

성서공단이 위치한 갈산동의 경우도 2010년 2011년간 

연간평균치인 50 / 를 초과하였으며 매년 평균농도

가 증가하고 있다. 상업지역인 전포동은 2013년에 연간

평균치를 초과하였고 수창동은 연간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두 지역 모두 PM10의 농도가 증가했으며, 주

거 지역인 좌동과 대명동은 4년간 평균농도가 34.2 

37.7 / 로 공업, 상업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농도

를 보였다. 또한 부산에 비하여 대구 공업지역의 평균 농

도가 낮은 것은 전체적으로 부산지역과 대구지역의 공단 

밀집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Fig.2와 3은 각각 지점의 전체 기간에 대한 계절 변동 

및 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두 지역 모두 여

름철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게 나타나며, 봄철과 겨울철

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5월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름의 많은 강수량과 봄철의 기

온상승에 따라 지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나타나는 월경성 미세먼지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PM10의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원인은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기온

의 변화로 인해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사용

량 증가와 함께 대기안정도에 의한 지표역전층 형성과 

혼합층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름철의 경우, 모든 지역 간의 미세먼지 농도차이가 

줄어든다. 봄철과 겨울철은 지역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난다. 따라서  겨울철과 봄철에 지역적인 특성이 미세먼

지 농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가을에서 겨울철의 대구지역의 상업 및 주거지역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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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oral variation of monthly mean PM10 concentration observed at 6 sites during 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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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s at sites in a) Daegu and b) Busan metropolitans during 2010-3013.

먼지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는 것

이다. 이는 대구지역의 경우 부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중규모 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배

출 기작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ig.4는 각 지점에 관측한 미세먼지의 시간변동을 나

타낸 것이다. 오전 7시경부터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

며 정오를 지나면서 감소하다가 다시 오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체적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산의 공업 지역인 장림동은 

0700LST부터 PM10의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1000LST에 최대 농도를 나타내었다.  0700LST부터 

공단에 출입하는 차량의 교통량 증가와 함께 공장의 기

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인 1000 

LST까지 PM10의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000LST 

이후로 1400LST까지 PM10 농도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1400LST이후로 공단에서 빠져나가는 귀가차량들로 인

해 PM10의 농도가 소폭 상승하였다. 

부산의 상업 지역인 전포동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PM10의 농도가 증가하였는데, 0700LST부터 1500LST

까지 PM10의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1200LST 이

후로 PM10의 농도가 서서히 감소한다. 부산의 주거지역

인 좌동은 PM10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 이유는 PM10의 발생원이 없을뿐더러 교통량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의 공업 지역인 갈산동은 부산의 장림동과 

마찬가지로 0600LST부터 1000LST까지 PM10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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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Scatter plots of PM10 concentration between a) Galsan and Suchang, b) Suchange and Daemyeong, and c) Galsan 
and Daemyeong in Daegu metropolitan.    

가 증가하였으나, 장림동과 달리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

창동과 대명동 또한 눈에 띌 정도의 PM10의 농도변화는 

없었다. 지역 내 지점 간의 농도 차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 내 미세 먼지의 농도차가 

크지 않으나 부산광역시내 지역 간의 미세 농도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지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국지 바

람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시간 변

동폭은 대구에 비하여 부산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

산 지역내의 복잡한 지형과 강의 지리적 분포로 인하여 

중규모 기류 흐름의 강하며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3.2. 지역 간 PM 농도의 상관 관계

동일한 토지이용도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농도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과 대구 광역시내의 관측지점 

간의 상관관계와 동일한 토지이용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

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Fig.5는 대구광역시 내 3

개의 관측 지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농도의 지점 간 산

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3개 지점 모두 R2가 0.7이상으로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특히 공업 지역인 갈산지점과 상

업 지역인 수창지점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내에 유사한 

바람 경로상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의 지형 구조상 산악이 대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 있기 때문에 동서 바람이 중요하게 나타난

다. Fig. 6은 4년간 서구지점과 대구 기상청에서 관측한 

바람을 이용하여 제시한 바람장미이다. 바람장미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

한 바람은 지형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서구

의 경우, 북쪽에 가까이에 위치한 팔공산의 영향으로 북

풍이 빈번히 나타나지만 유사한 강도로 남서풍도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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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Wind rose observed at a) Seo-gu site and b)Deagu meteorological station during 2010-2013.

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서 공단 지역 등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가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갈산 지점과 수창지점의 상호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창지점과 대명지점의 상관도도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이 두 지점의 거리가 3.4 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7은 부산 광역시내 각 지점에 관측한 미세먼지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구광역시 내 관측지점간의 

상관도(R2)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장

림지점과 좌동지점의 R2는 0.47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난다. 또한 추세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공업 지역인 장림의 미세먼지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즉 동일한 부산 광역시내에 위치하지만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는 동일

한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긴 산악이 도시 내 기류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상관성이 낮게 나타난

다. 또한 도시의 형태가 장방형으로 길게 구성되어 있으

며, 장림과 좌동지점의 거리가 20 km 정도로 멀리 떨어

져 있는 지리적 요소도 지점 간 상관성을 떨어뜨리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특성은 바람분포에도 나타나는

데 Fig. 8은 부산광역시 내 3개 기상 지점의 바람장미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동부에 위치한 해운대 기

상지점은 장산의 영향으로 북동-남서 방향의 바람이 주

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약 8.9 km 의 이격거리를 가진 

동래 기상지점의 경우, 남동방향의 바람을 제외한 전 방

향에서 골고루 바람이 불어 온다. 반면 부산 광역시의 서

부에 위치한 부산기상청지점의 경우, 북서풍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지역내에서 다양한 형태 및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풍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풍계의 다양성은 국지적으로 독립된 미세먼지 농도 분포

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동일 토지 이용도 

지점내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Fig.9는 해안 및 내륙 

도시 내 동일 토지이용도 지점 간의 미세먼지 농도 산포

도를 나타낸 것이다. 공업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의 

R2이 각각 0.52, 0.43, 0.34로 상관도가 동일지역내의 서

로 다른 지점들의 R2값보다 낮게 나타난다. 즉 부산과 대

구 지역 간의 상호 관련성은 동일 지역내의 서로 다른 토

지이용도의 미세 먼지 농도와 관련이 작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업 지역인 부산의 장

림 지점과 대구의 갈산지점의 R2값이 다른 두 가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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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 7. Scatter plots of PM10 concentration between a) Jeonpo and Jwa, b) Jangrim and Jeonpo, and c) Jangrim and Jwa in 
Busan metropolitan. 

이용도 지점 보다 높다는 점과 반대로 주거 지역인 해운

대 지점과 대명 지점의 R2값이 다른 두 지역의 비교치보

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

과 대구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규

모 순환의 복잡성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 지

역 간의 상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중

규모 기류보다는 종관규모의 기상장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상

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종관규모 기상강제력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중규모 기상장에 의한 순

환도 지점의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비록 한반도 남동 지역의 해안과 내륙에 위치

하여 지리적인 거리가 발생하지만, 발생원이 밀집한 지

역에서는 이들 지역적인 요인보다는 기상학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결 론

부산과 대구 지역의 공업, 상업,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의 노출정도와 미세먼지 변동에 따른 상호 관련성을 분

석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의 대표적인 공업, 상업, 주거지

역을 대상지점으로 선정하여,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산과 대구의 4년간 시간별 PM10 측정 데이

터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상청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의 4년간 시간별 측정 데

이터를 적용하여 대상지점 데이터를 비교분석 하였다.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발생원의 

밀집 정도에 따라 공업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순으

로 나타나며,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인 장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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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a)

b)

c)

Fig. 8. Wind rose observed at a) Haewoondae site and b) 
Dongrae, and c) Busan meteorological station during 
2010-2013.

Fig. 9. Scatter plots of PM10 concentration between a) 
residential areas (Jwa and Daemyeong), b) Commer 
-cial areas(Jeonpo and Suchang), and c) industrial 
areas(Jangrim and Galsan) during 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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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4년 모두 PM10의 연간평균치인 50 / 를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 봄철과 가을철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습도가 낮아지는 계

절적 요인과 난방, 대기 안정도 등에 의하여 지표 부근의 

미세먼지 유입 기작이 강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분포 특성을 결정

짓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지형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중규

모 순환장의 차이에 있다. 부산 지역은 해안선과 기류가 

복잡하고 해풍의 침입정도가 다르며, 지점마다 해풍의 

영향 및 부산 지역내 산악의 형태에 따라 중규모 순환이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대구는 산곡풍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의 기류장으로 움직인다. 부산은 복잡한 지형과 강

의 지리적 분포로 인해 PM10 농도의 시간적 변동이 크

지만 대구는 PM10 농도의 시간적 변동이 작다.

부산과 대구의 지역 내의 지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대구가 부산보다 지점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부산이 대구에 비해 지역의 용도별 상관

관계가 높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점이 용도별 특

성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각 지점이 해풍에

게 받는 영향 및 해안선과 복잡한 기류가 미치는 영향 정

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부산과 대구의 서로 다른 지역의 같은 용도별 지역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풍 및 복잡한 

지형과 강의 지리적 분포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부산과 달

리 산곡풍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의 기류장으로 묶여있는 

대구의 지리적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이 각 지역의 지점들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과 대구의 PM10 

농도의 분포형태가 다르게 나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황사와 같은 대규모의 대기현상에는 1시간 내

외의 시간차를 두고 두 지역 모두 예외 없이 동일하게 

PM10의 농도가 급증하는 것을 볼 때 부산과 대구 두 지

역 모두 국지적 규모의 대기활동에 대한 영향을 동일하

게 받고 있으나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공업, 상업, 주거 지역의 농도 분포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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